
정신장애(3급)인 박가영(가명) 주부는  

월30만원의 월세방에서 남편(정신장애 3급)이 벌어오는 월4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잦은 복부통증과 지속되는 하혈...
병원 검진 결과 자궁근종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병원비 부담
어려운 가정의 형편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병원비 부담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주부로서의 새 삶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불어 행복한 사랑의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적십자는 박가영씨와 같은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풍차사업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희망을 퍼뜨려 주세요.




